
□ 종합의견

2026 글로벌 웹툰 IP 제작지원 추가 모집에 총 36개사, 87개 작품이 지원하였습니다. 
우수 웹툰 IP의 지속적 제작과 공급을 통한 웹툰산업의 글로벌 확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문 평가위원단은 이틀에 걸쳐 엄정하고 공정하게 평가하였습니다.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2개사는 평가에서 제외되어 아쉬움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웹툰 IP 제작과 유통을 하는 34개 제작사는 판타지부터 무협까지 여러 가지 장르의 
작품으로 지원하였는데, 주력으로 제작하는 판타지나 무협 등 일관된 장르로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주요 플랫폼에서 유행하는 스타일과 장르의 작품부터 개성 넘치는 작품까지 
다채로와서 인상적이었습니다. 글콘티나 그림콘티만을 제출해서 1화 분량 완성작 샘플을 
평가할 수 없는 업체 작품도 간혹 등장하여 동일한 기준 마련이 요구되기도 하였습니다. 

제작사의 기본역량을 비롯하여 작품의 기획 및 작가의 역량, 사업비, 기대성과 등을 
기준으로 면밀히 평가하였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연재의향을 밝힌 
작품도 있었고, 일본과 프랑스, 태국 등 국외 플랫폼이나 에이전시와 계약한 작품도 

눈에 띄었습니다. 세계적인 만화콘텐츠로 자리 잡아가는 웹툰의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의미있는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